
Styrene, 일본 플랜트 3개 가동중단
FOB Korea 595- 605달러로 10달러 상승 … 추가상승은 어려울 듯

Styrene 가격은 10월25일 FOB Korea 톤당 595-605달러로 10달러 상승했다.

아시아 Styrene 시장은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Asahi 및 Nihon Oxirane 플랜트에 문제가 발

생함에 따라 공급이 타이트해 상승했다.

일본 Nihon Oxirane이 Power 이상으로 Styrene 42만톤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고, Asahi도 열교환기 교체과

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2-3주 일정으로 Styrene 30만톤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면서 가격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Chiba SM도 정기보수를 위해 10월25일 40일간 일정으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다만, 국제 원유가격을 비롯해 나프타, 벤젠, PS 가격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상승은 어려울 전망

이다. 원유가격은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하고 있으나 PS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산 Styrene이 12월 초순 도착 예정으로 아시아를 향하고 있어 11월 하순 또는 12월에는 대폭적인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무역상들은 11월 하순 거래물량 2000톤 가격으로 FOB Korea 톤당 600-605달러에 판매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신용결제 조건으로 CFR 600달러에 구매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물량이 도착 예정이

어서 공급-구매 양쪽의 신경전이 치열한 상태이다.

중국의 Styrene 내수가격은 ex-Tank 톤당 6500-6600元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SK와 Idemitsu가 정기보수를 마무리하고 Styrene 플랜트 재가동에 들어간 반면, Chiba와

TSMC는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고, 현대석유화학도 Styrene 플랜트를 일시 가동중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

다.

한편, 미국의 Styrene 가격은 FOB US Gulf 파운드당 25.75-26.25센트로 톤당 평균 573달러를 나타내면서

17달러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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